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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절대성과 의료 질

병원의절대성과의료질

기기자자칼칼럼럼

현대인에게병원은삶의일부이다. 병원은그만큼우리삶속에깊숙이들어와

있다. 사실현대사회에서신을제외한절대적인것이있다면병원이다. 어떤위

대한기관도, 인물도병원이하는일에이르지못한다. 인간의생과사, 요람(출생)

에서무덤(죽음)까지다스리는이들의공간이기때문이다.

하지만현대인에게병원은두려움의공간이다. 어쩐일인지피할수있다면되

도록피하고픈곳중의하나이다. 병이나면거의반사적으로 병원을찾지만병

이나으면언제그랬냐싶을정도로뒤도돌아보지않는다. 병원은고통의공간이

라는인식이사람들의두뇌에뿌리박혀있기때문이다. 물론병원구성원들인의

사등병원사람들은존경받는다.

최근보건의료분야통계에의하면우리나라의료기관전체병상약38만베드

중병원이70%이상인약28만베드를차지한것으로나타나있다. 이는입원치료

를하는환자10명중일곱명이상이병원에있다는뜻이기도하다. 또응급환자의

98%가병·의원을찾는등긴급한환자모두를진료한다.

이처럼많은이들이이용하는절대적인병원이국민들로부터불가근불가원(不可

近不可遠)으로인식되는것은무슨이유일까. 국민개개인10명중8.6명이연1회이

상병원진료를받으면서도병원을두려움과고통의공간으로보는것은무엇인가

가부족하기때문이다. 2%가부족한그것, 바로의료질과의료서비스문제이다.

사실우리나라병원은불과몇십년사이에엄청난성장을했다. 하지만양적인

팽창에집중한나머지의료질향상과의료서비스문제는소홀했다. 지난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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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의료진과시설로인해병원이유리한위치에서환자들을진료하다보니의

료서비스를등한시한것이다. 하지만병원이언제까지오는환자만받아진료하

는시대가계속되지않는다. 병원은포화상태를맞고있는반면환자는갈수록줄

고있기때문이다.

이제는환자가찾아가는병원으로환골탈태해야한다. 여기에는반드시의료질

과수준높은서비스가따라야한다. 병원이나의사들의좋은이미지만갖고는사

랑받을수없다. 의료질개선없이는병원의이미지개선은쉽지않다는것이다.

의료질과의료서비스향상에는병원인모두가자율적으로나서지않으면어렵다.

내년부터는보건복지부가의료기관평가에임상질지표평가방식을도입하는

등적극나선다고한다. 시설과인력, 장비등외양과함께진료수준을평가, 병원

들의의료질과서비스를높이겠다는취지이다. 물론국민들이그결과를상시적

으로보고활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도운 한다.

복지부의계산은환자와보호자들이명성이나입소문에만의존하지않고, 실질

적인 기준을 갖고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 이에따라상대적으로실력에비해브랜드파워가부족했던병원들은도약의

기회가될수도있다. 늦었지만잘한정책이다.

임상질평가제의도입은병원간경쟁의서막이기도하다. 의료질과서비스경

쟁을 통해 차별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환자부족시대를대비한‘백신처방’이기도하다. 병원들이임상질평가에 단순

히‘울며겨자먹기’식으로호응해서는안될이유이기도하다. 병원들은평가에

대비하기보다는스스로자긍심을갖고의료의질을높이고의료서비스를향상시

키기위한대책을꾸려나가야것이다.

병원만큼인간의희로애락이스며있는곳은없다. 의사만큼사람을웃게하고

울리는직업은없다. 앞으로병원이위기를겪게된다면그것은환자감소가아니

라의료의질과서비스부실일것이다. 병원사람들은절대적기관인병원의질적

부실이곧국민건강에직접적인 향을미치는점을깊이인식해야한다.

안에서밖을보면보이는것만볼수있을뿐이다. 병원과구성원들은밖에서

전체와보면서의료질과서비스향상에매진해야할것이다. 병원이사랑받기위

해서는무엇보다도의료의질과의료서비스가국민의피부에와닿아야하기때

문이다. 국민들이병원에서인술(仁術)을느끼도록해야한다.


